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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일보 보도(7.26]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

화 한국일보의 와의 년도 모자라 방통위 계속 동거’11. 7. 26( ) ”KT 10 ?

요구 눈살“ 제하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.

보도 내용□

규제“ 기관이 피규제기관과 한지붕 밑에 있어 영 어색하다는 지적이

끊이질 않았지만 방통위는, 년째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가10 . KT

새 건물로 옮겨 가려 하자 방통위는 같이 이사가자고 요구하고 있는‘ ’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”고 보도함

해명 내용□

1.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광화문사옥의 년KT 2013

이후 재건축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.

2.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위치 고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

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정부의 중앙 및 과천청사 기관,

배치방안에 따라 방통위의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를 방침입니다.

3. 또한 청사 이전이 확정될,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KT

광화문사옥 층은 기획(12 14 )∼ 재정부가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 관리계획을

수립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끝. .


